
“해외 한국어방송사 대상 비대면 연수교육 모델 발굴”

- KCA 해외 한국어방송지원사업 이론·실습 병행 온라인 연수교육 추진 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8월부터 ’20년 

해외 한국어방송지원사업 비대면 온라인 연수교육을 시행한다고 

밝혔다.

ㅇ 코로나19로 해외 한국어방송인들의 국내초청 교육과 해외 현지

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내‧외 연수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

전환하였다.

□ 이번 온라인 연수교육은 12개국 82개 해외 한국어방송사를 대상으로

분야(TV/Radio)별 희망 교육 프로그램(진행, 제작, 신기술, OTT 등)

을 사전 조사하여, 교육수준(상, 중, 하) 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

할 예정이다.

ㅇ 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사전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야별 

맞춤형 전문 강사로 구성하고, 해외 한국어 방송사 전용 강의 

자료도 개발할 예정이다.

ㅇ 해외에서도 원활하게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 송출 시스템

(카카오TV, 네이버TV, 유튜브, 웨이보 등)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

해외 한국어방송사에게 교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.

ㅇ 온라인 연수교육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수교육 참여 실

적(참석자 수, 주요 참석자, 시청시간 등)과 해외 한국어방송사 

발전상 및 성과를 조사·관리할 계획이다.

방송‧통신‧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

보도자료
2020년 8월 10일(월) 배포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방송통신진흥본부 콘텐츠산업진흥팀 팀장 홍종배(061) 350-1401
배포: 총무홍보팀 담당 차장 신태영 (061) 350-1364

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차별화된 현장 

맞춤형 비대면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”며 “향후 원거리 비

대면 교육프로그램이 공유‧확산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 콘텐츠 

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